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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들깨 재배 현황과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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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들깨는 일년생 초본식물로 식물성 오메가-3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렌산(a-linolenic acid)를 약 60% 함유하고 있어 식물성 오메

가-3의 우수한 금원으로 국내에서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건강 기능성 원료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들깨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늘어나지 않고 있는데 주작목을 재배하고 2기작으로 들어가는 작목으로서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계화율이 낮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충청북도의 들깨 재배면적은 5,919ha로 전국 

43,352ha의 13.7%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의 들깨 재배 실태를 조사하여 들깨 재배의 문제점 발굴과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충부 지역의 들깨 재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지역을 북부(제천시, 단양군), 중부(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

군, 청주시), 남부(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권역으로 나누어 설문지를 작성하여 권역별 20농가를 현장 방문 조사하였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작부체계, 재배양식, 파종기 및 수확시기, 수확 후 관리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충북지역의 들깨 재배농가 현황은 농가의 평균 연령은 67세로 재배경력은 19년이었다. 조사된 농가의 100%가 노지에서 재배

하였으며, 농가당 재배면적은 약 10a(1,000m2) 정도로 남부(1,122m2)> 중부(940m2)> 북부(815m2) 순으로 많았다.10a 당 들

깨 수량은 111kg 이었으며, 남부 124kg, 중부 111kg, 북부 98kg으로 전국 평균 120kg/10a에 비하여 93% 수준이었다. 들깨 재

배농가의 파종 및 수확 후 관리현황을 조사한 결과 종자구입 방법은 자가채종이 34%, 외부구입이 66%를 나타냈으며, 품종형

태는 100% 유색깨를 재배하였다. 파종방법은 인력파종이 65%, 기계파종이 35%를 나타냈으며, 수확후 관리방법으로 노지에

서 대부분 건조하였으며 하우스나 시설을 이용한 건조는 2% 미만이었다. 들깨의 파종시기는 6월 1일 ~ 6월 20일경이 41%로 

가장 높았으며 수확은 72%가 10월 8일 ~ 10월 20일 경에 수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충북의 들깨 재배 면적이 늘어

나기 위해서는 기계 파종율을 높여야 하며 수확후 시설을 이용한 관리로 생력화를 이루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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